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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학교 내 다양한 식물을 직접 관찰, 조사하여 식물의 종류와 

특징을 이해하고, 식물의 위치 정보를 기록해 학교 내 생물다양성을 
조사하며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준비물 스마트폰, 카메라, 구글 렌즈, 구글지도, 구글폼, 필기구

실험과정

1. 학교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식물을 관찰한다.
2.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을 사용하여 식물 사진을 찍는다.
3. 구글 렌즈와 구글지도를 이용하여 식물의 이름과 위도, 경도를 확인한다.
4. 식물의 학명, 특징 등을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글폼을 작성한다.

실험결과
및 고찰

 이번 활동에서는 조원들과 함께 학교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식물을 관찰하고 
조사하였다. 구글 렌즈를 활용하여 식물의 이름과 학명을 확인하고, 사진과 
위도·경도 정보를 기록하여 식물 지도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57종
의 식물을 조사할 수 있었으며, 가자니아, 산수국, 샤스타데이지, 인동덩굴, 
팬지 등 평소에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식물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학교에 있는 식물들이 비슷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식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꽃의 색이나 모양이 비슷해 보여도 서로 다른 종인 경우가 많았고, 같
은 공간 안에서도 식물마다 자라는 위치와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 흥
미롭게 느껴졌다.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생물 조사가 단순히 생물의 이름을 찾는 것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위치 정보와 관찰 기록을 함께 수집하여 생태계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학교 
공간도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하나의 작은 생태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
며, 주변 환경을 자세히 관찰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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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탐구

학교 내 식물의 분포는 환경 조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 이번 활동에서는 식물의 종류와 위치를 조사하는 데 집중했지만, 조사 과
정에서 식물마다 자라는 장소가 다르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예를 들어 햇빛
이 잘 드는 화단에는 가자니아나 샤스타데이지가 많이 관찰되었고, 상대적으
로 습하거나 그늘진 곳에서는 산수국과 같은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이에 따라 식물의 분포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빛, 토양, 수분과 같은 환경 
조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만약 학교 내 식물들의 위치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뒤, 일조량이나 토양 상태와 비교한다면 각 식물이 선
호하는 환경 조건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이번 활동은 특정 시점의 식물만 조사한 것이므로, 계절에 따라 어떤 
식물이 새롭게 나타나고 사라지는지 장기간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된다면 이를 통해 학교 생태지도를 제작하고, 계절 
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탐구로 발전시켜 보고 싶다.


